
6월 3일 모든 국민의 투표권 보장하라!

택배 물류 종사자 투표 보장 캠페인 동참 촉구

김주영 본부장 “6월 3일 대선에서 단 한명의 노동자 목소리도 

배제돼선 안 돼 … 투표권 보장 위해 총력 기울일 것”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
가 21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물류 종사자 투표 보장 캠페인 동참을 
촉구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이 임시휴일로 지정됐음에도, 택배 노동자 
등 물류 종사자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시 공휴
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쿠팡‧한진‧롯데‧로젠 등 다수의 택배 업체가 아직 
휴무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탓에 전국의 수많은 택배 물류 종사자들이 투표권을 행
사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는 헌법이 부여한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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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택배 물류 종사자 투표 보장 캠페인 동참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자회견
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쿠팡 등 
5개 택배·물류회사 노동자들이 참여해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사성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선거일은 법으로 정해진 공
휴일이지만, ‘업무 협조’라는 명분으로 선거 당일에도 택배 노동자들에게 배송 업무
를 강요하고 있다”며 “택배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투표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강력한 지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택배사업을 막 
시작한 쿠팡은 투표일에 쉬지 않았다”며 “저마다의 정치적 신념을 떠나, 투표를 통
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목소리를 내고 싶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손으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날 김영훈 노동본부장과 박해철 노동부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택배 물류 종
사자들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해야 그날 배정된 물량을 겨우 처리할 
수 있다”며 “더군다나 사전투표는 평일에 이뤄져 택배 물류 종사자들은 이번 대선에
서의 투표권 행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6조와 제6조의2 역시 고용주가 노동자의 투표시간을 보
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택배 물류 종사자들은 오랜 시간 ‘특수고용자’라
는 이름 아래 기본적인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며 “CJ대한통운‧쿠팡‧
한진‧롯데‧로젠 등은 택배 물류 종사자 역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 김주영·김영훈 본부장, 박해철 부본부
장, 김사성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남
희정 본부장‧롯데택배 박상호 본부장‧한진택배 김찬희 본부장‧로젠택배 이상열 본



부장‧쿠팡본부 강민욱 준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끝으로 김주영 노동본부장은 “올해 6.3대선에서 단 한 명의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
되지 않도록 모든 택배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는 택배 물류 종사자 투표 보장 캠페인 동참을 
촉구했다. /끝/

첨부. 기자회견문 및 사진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노동본부 기자회견문>

6월 3일 모든 국민의 투표권 보장하라!

CJ대한통운‧쿠팡‧한진‧롯데‧로젠에

택배 물류 종사자 투표 보장 캠페인 동참을 촉구한다!

조기 대선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모든 국
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6월 3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투표 사각지
대에 있는 국민이 대다수다.

바로 택배 물류 종사자들이다. 대선을 2주 앞두고, 전국의 수많은 택배 물류 종사자
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쿠팡‧한진‧롯데‧로젠 등 다수의 택배 업체가 아직 휴무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탓이다.

택배 물류 종사자들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해야 그날 배정된 물량을 
겨우 처리할 수 있다. 하루 쉼 없이 일한다 해도 택배 물류 종사자들은 6월 3일 당
일 투표하러 갈 수 있는 여건도 시간도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전투표는 
평일에 이뤄져 택배 물류 종사자들은 이번 대선에서의 투표권 행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공직선거법 제6조와 제6조의2 역시 
고용주가 노동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택배 물류 종사
자들은 오랜 시간 ‘특수고용자’라는 이름 아래 기본적인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는 CJ대한통운‧쿠팡‧한진‧롯데‧로젠 등에 택배 물
류 종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택배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습니다” 캠페인 동참을 



제안한다. 투표 당일 휴무 지정 등을 통해 택배 물류 종사자 역시 ‘한 사람의 시민’
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기를 요청한다.

과거 우리는 택배 물류 종사자의 쉴 권리와 투표권 보장을 위해 2020년 총선, 2022
년 대선을 휴무로 지정한 바 있다.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택
배사가 따뜻하게 응답했던 그때처럼 택배 업계는 잠시 속도경쟁을 멈추고, 올해 대
선에서도 택배 물류 종사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응답하기
를 바란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날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
대위 노동본부는 올해 6‧3 대선에서 단 한 명의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택배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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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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